
제조기업 30% 이자도 내지 못한다
한국은행 , 200 1년 이자보상비율 275.8%로 9.6%p 하락 재무구조 취약

2001년 제조기업 10곳 중 3곳 가량은 영업수입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등 지급능력이 매우 취약했던 것으

로 나타났다.

한국은행이 발표한 [2001년 제조업 현금흐름 분석]에 따르면, 외부감사대상 제조기업 4290개 중 28.6%(1227

개)는 현금수입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금융비용(이자) 보상비율이 100%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. 1999년에

는 조사대상의 24.2%에 불과했으나 2000년(28.8%)과 2001에는 비슷한 수준이었다.

전체로 볼 때 2001년 이자보상비율은 275.8%로 2000년(285.4%)에 비해 9.6%p 하락해 재무구조가 다소 취약

해졌다. 저금리로 금융비용이 줄었으나 경기침체로 손실이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제조업 현금흐름 분석(회사당 평균) (단위: 100만원, %)

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
영업 활동 현금수입 (A) 3,418 8,588 11,544 9,477 8,493

(-23.4) (151.3) (34.4) (-17.9) (-10.4)
투자 활동 현금지출 (B) 14,654 11,540 7,523 8,802 5,949

(-8.0) (-21.3) (-34.8) (17.0) (-32.4)
재무 활동 현금조달 (C) 13,192 3,231 -4,392 -77 -2,127

(13.0) (-75.5) (-235.9) ( - ) ( - )
(자본 순증가 ) 804 1,953 6,517 1,552 942
(차입금 순증 가 )* 17,910 1,897 -9,411 -820 -1,403
(기 타 ) -5,522 -619 -1,498 -809 -1,666

현금 증감액 (A-B+C) 1,956 281 -371 598 417
(844.9) (-85.6) (-232.0) ( - ) (-30.3)

* 1997년은 유동성장기부채 변동분 제외 + ( ) 인은 전년대비 증감률

현금흐름상 대기업들은 기업당 평균 영업수입(485억9000만원)이 투자지출액(274억6000만원)을 초과해 남은

211억3000만원으로 131억5000만원의 차입금을 갚고 17억9000만원을 현금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반면, 중소기업은 영업수입(17억2000만원)이 투자지출액(23억2000만원)에도 모자라 증자(5억4000만원)를 했

거나 5억8000만원을 더 빌려 썼다.

제조기업들은 평균 94억3000만원(영업활동 84억9000만원에 증자 9억4000만원)의 현금을 조달해 유형자산투

자(49억2000만원), 차입금 상환(14억원), 유가증권투자(6억7000만원),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했다.

영업현금수입으로 유형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(투자적정성 비율)은 2001년 평균 172.7%로 2000년에 비

해 22.2%p 상승했다.

차입금을 순상환한 기업 비중은 51%로 2000년(45.2%)보다 높아 저금리 기조로 제조기업들이 빚갚기에 적극

나섰음을 보여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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